
정책 동향

■ 덴마크 , 환경영향에 근거하여 포장재에 세금 부과

○ 덴마크 환경부는 세계 최초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포

장재에 부과하는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제안함

- 전과정평가 결과 환경영향이 적은 종이, 골판지, 유리 등의 포장재에는

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

알루미늄, 스티로폼, P VC 등 포장재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

주장함

기존 포장재 세금 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전과정평가 및 그 결과에 대

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입법 제안

서가 진일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

- 새로운 포장재 세금 체계는 올해 말에 발표될 것이며, 9월까지 정부 제

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임

덴마크 정부는 이를 통해 포장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

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포장재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

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

○ 1999년에 입안된 기존의 포장재 세금 체계는 무게를 기준으로 설정됨

- kg 당 세금비율은 포장 재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

모든 포장 재료의 세금비율은 제품 리터 당 평균 0 .0 4달러로서 균등함

대상 포장재에는 포도주, 식초, 식용유, 소스, 우유, 페인트 등 17개 제

품군에서 사용되는 포장재가 포함됨

○ 포장재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기초로 경제적인 수단인 환경세를 부

과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

- 향후 종합적인 환경성 평가에 기초한 정책결정은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

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

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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